
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3. 11. 30.(목) 06:00, 

(지면) 2023. 11. 30.(목) 석간
배포 2023. 11. 29.(수) 오후

2023년 최우수 항만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,
최우수 항만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 각각 선정
- 11. 28.(화) 2023년 항만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1월 28일(화) 세종에서 ‘2023년 항만운영 및
보안 혁신대회’를 개최하고, 2023년 최우수 항만 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,
최우수 항만 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혁신적인 항만운영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자
2004년부터 매년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이
참여하는 항만운영 혁신대회를 개최해 왔다.

올해 대회는 우수기관 유형에 항만운영 분야 외에 항만보안 분야도 새롭게
포함하고, 실무자의 투표 반영 등 우수기관 선정 절차도 개선하였다.

항만운영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
하역장비 국산화를 도입하고,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 사용 등 항만 전반의
친환경 전환을 추진하였다. 또한, 항만보안 분야의 최우수 기관인 울산항만
공사는 외국인선원의 밀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사람의
움직임등을감지하는복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두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*하고, 두 기관의
혁신사례가 여러 항만에 적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운영기관
등에 혁신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.

  * (운영) 최우수 상금 120만 원, 우수 70, 장려 50 / (보안) 최우수 100, 우수 50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항만운영‧보안 혁신
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
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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